




곡성기차마을 직원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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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1월 11일 비오는 일요일날 아이의 생일을 맞아 가까운곳으로 신랑과 아이와 함께 나들이를 다녀오자 하여 기차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도착

하자마다 비가 쏟아졌지만 너무 오랜만에 온곳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구경을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볼거리도 많고 아이들이 놀 곳도 너무 많아 좋았습니다. 

너무 즐겁게 놀았는지.. 신랑이 차고 있던 저희 결혼예물 금팔찌를 분실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에나 되서 잃어버린

걸 알아서 제가 일을 마치고 부랴부랴 혹시 몰라 곡성기차마을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마음으로 찾았고 날도 어둡고 해서 폐장시간을 조금 넘겨 

도착하여 직원분께 사정사정 하여 직원분과 동행하여 저희가 놀았던 풀밭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찾지는 못했지만 처음부터 무리한 부탁을 

하는 저에게 친절히 응해주시고 진심으로 걱정도 해주시고 날도 추웠는데 끝까지 다시한번 찾아보시라고 마음편안하게 찾도록 도움을 주신분을 칭

찬하고 싶은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성함을 여쭙지 못했습니다.. 11월 12일 오후 6시 넘어서 근무하고 계셨던분이구요~ 남자분인데 안경쓰셨어요.

. 얇은 패딩조끼를 입고 계셨던거 같은데.. 분실문은 못찾았지만 그 직원분의 따뜻한 음에 곡성기차마을에 대한 호감과 인식이 너무 좋아 제가 다니

는 직장, 친구들에게 곡성기차마을을 소개하고 꼭 다시 방문을 하고싶은 마음이 큽니다~ 

어둡고 추운데 무리한 부탁을 한 저에게 정말 친절하게 응해주셔서 정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은 정말 곡성기차마을에 없어서는 안될 직원분이신것 같아요~ 곡성기차마을은 다 그분처럼 인정많고 착하시고 인품이 좋으신 분들만 근무하

고 계시겠죠? 

곡성 기차마을 너무너무 인상깊게 재미있게 놀다가 갑니다. 꼭 그분 찾아서 칭찬해주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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